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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괴한의 흉기로 목에 치명적인 테러를 당하고 생명

이 위험한 상태에서 서울로 후송 온 사실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비난 했는데, 정

작 본인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 헬기를 공무라는 말로 포장하여 도지사의 행

정 일정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사용한 횟수만 해도 162차례인데 심야에도 24시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근무하는 119 소방공무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업

의 부회장 앞에서 도지사로서의 위신을 보이려고 관등성명을 요구한 소방갑질 

보다 더한 ‘공무’라는 단어로 포장된 안하무인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례라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방헬기를 타고 유정복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와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다녀왔습니다. 긴급한 도정 업무가 맞습니까?

이뿐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소방헬기를 타고 요트대회 개막식,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세계유기농대회 영상미디어센터 개소식 등에 다녀왔습니다. 긴급한 도정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8년 6월, 김문수 후보의 일정에 헬기가 동원되면서 정작 인명 구조가 늦어지

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시 가평에서 열린 세계캠핑대회장 준공식에 참석하

기 위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간 백운산에서 인명 구조 사건이 발생했지만, 소방헬기는 1시간가량 

김 후보를 태웠던 탓에 뒤늦게 백운산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김 후보의 지사 

시절 162회에 걸친 소방헬기 사랑으로 소방헬기가 국민의 생명보다는 도지사의 

일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본연의 임무에 투입되지 못한 셈입니다.

2009년 5월,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에 산불이 발생한 날에도 소방헬기를 사용했

습니다. 경기도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이미 산불 진화와 수색에 투입된 상황이

었습니다. 긴급 환자를 위해 대기하여야 할 헬기가 김 후보 의전에 사용된 것입

니다.

소방헬기는 콜택시도 도지사의 관용차량도 아닙니다. 김 후보는 긴급한 도정 업

소방헬기는 생명을 구해야지 

도지사의 일정을 의전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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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지원을 위해 소방헬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나, 소방헬기 사용에는 엄연

히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당시 운영규칙 상 인명구조는 1호,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은 6호입니다. 인명구조와 캠핑대회장 준공식 중 무엇이 더 긴급한 상황입

니까?

정말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도정일정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까

김문수 후보도 소방헬기 사용이 옳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초기 18개월 동안 소방헬기를 사용한 횟수는 총 

97번에 달합니다. 과도한 헬기 사용 이력이 국회와 도의회에서 지적되자 2011년 

이후 소방헬기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한 도정업무’라는 변명을 천보 양보해서 믿는다고 하더라

도 한 해에 66회에 달하던 긴급한 도정업무가 갑자기 국회의 지적이후에는 사라

졌습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하지 말장난으로 자신의 잘못

을 감추려 하면 안 됩니다. 소방헬기 사용이 부끄러웠습니까? 그러면 사과하셔

야지요. 궁색한 변명은 당신의 인격을 보여 줍니다

다른 후보의 1센티 잘못은 1미터, 1킬로미터로 과장하여 대국민 TV토론에서마저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는 사람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만

큼 우리 국민은 의식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적당한 

사탕발림으로서는 절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정정당당

하게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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